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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혼남녀의 아동기 학내와 부부폭력 목격 경험이 

부모됨 결정에 미치는 영향에서 

자아탄력성과 양육효능감의 직렬매개 효과* 

전
 

은
 

다I) 

가톨락대학교 아동학 전공 

본 연구에서는 미혼남녀의 아동기 학대와 부부폭력 목격 경험이 부모됨 걸정 에 영향을 미치는가를 살펴 

보고, 이러한 관계에서 자아탄력성과 양육효능감이 순차적으로 직렬매개하는 경로를 밝혀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 대상온 서울, 부산 등 7개 지역에서 학교 또는 직장을 다니는 20-30대 미혼남녀 282명으로, 연구 

도구는 아동기 학대, 부부폭력 목격 경험, 자아탄력성, 양육효능감, 그리고 부모됨 결정에 관한 인식 척도 

를 시용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기술통계, 빈도분석, 상관관계 분석, SPSS Process Macro model 6를 시용하여 

직렬매개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간접효과의 유의성을 검증하기 위해 부트스트래핑(bootstrapping)방법을 사 

용하였다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아동기 학대 경험은 부모됨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그 

러나 아동기 학대 경험은 자아탄력성과 양육효능감의 순차적 매개 효과를 통해 부모됨 결정에 영향을 미 

쳤다 둘째, 부부폭력 목격 경험은 부모됨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그러나 자아탄력성과 양육효능감을 

투입하면 부부폭력 목격 경험은 부모됨 결정 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나, 자아탄력성과 양육효능감의 순 

차적 매개 효과를 통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들은 미혼남녀의 부모됨 결정에 대 

한 긍정적 인식 형성을 위해 자아탄력성 증진 및 양육효능감 형성에 중점을 두는 보다 체계적인 예비부 

모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다 

주요어 : 아동기 학대, 부부폭력 목격 경험, 자아탄력성, 양육효능감, 부모됨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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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우리나라의 합계 출산율은 2018년에 0.98명 

으로, 2017년 1.05명 이후 다시 최저치를 기록 

하였다(통계청, 2019). 이러한 수치는 경제협력 

개방기구(OECD)의 초저출산 기준선인 1.30명 

음 넘어서지 못해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감소 

가 예측되며, 이에 정부에서는 2015년 10월에 

제 3차 저출산 · 고령사회 기본계획(2016-2020) 

음 제안하는 등 다각도로 출산음 장려하기 위 

해 노력하고 있다. 고러나 실제 자녀를 낳고 

기르는데 관심이 있어야 하는 젊은이들의 반 

응은 고리 궁정적이지 않다. 저출산의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출산음 연기하고 있는 무자녀 

기혼자의 인식음 살펴본 연구(최연실, 성미애, 

이재림, 2014)에 의하면, 출산 연기형 무자녀 

기혼자는 '자녀 양육과 교육에 많은 비용이 

들어서', '자녀를 돌볼 마땅한 사람이나 시설 

이 없어서', ＇자녀양육을 위한 적절한 주택 

마련이 어려워서', ＇소득이 적어서’를 출산 연 

기 사유로 선택하였다. 또한 인구보건부지협 

회에서 실시한 '저출산 국민인식조사'에서도 

저출산의 원인으로 '자녀 양육에 대한 경제 

적 부담'(64.3%), ＇일과 육아 양립 문화가 미 

홈(33.3%）한 것으로 밝혀 졌다(파이 낸셜뉴스, 

2017. 8. 24.). 즉, 자녀 양육에 필요한 경 제 적 

비용 외에도 일과 자녀양육을 병행하기 어려 

운 현실이 출산을 연기하논 주요 원인으로 제 

시되었다 이러한 결과들은 출산장려를 위해 

사회구조적인 문제의 해결이 시급함을 의미 

한댜 

그러나 이러한 사회구조적인 측면이외에 젊 

은이들의 부모됨에 대한 인식 변화도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이는 출 

산율의 감소가 사회 문화적 변화와 관련된 개 

인의 가치관 형성 및 개인적 특성 등의 여러 

요인과 함께 나타난다는 사실을 고려할 때, 

단순한 정책적 논의에서 벗어나 보다 다양한 

요인들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연구들 

(권영인, 2014; 김나영, 이지혜, 김은정, 김경신, 

2010)에 의해서도 뒷받침된댜 오늘날 젊은이 

들은 부모됩음 필수로 생각하지 않고 선택으 

로 생각하는 경향이 확산되고 있디다정옥분, 정 

순화, 2016). 즉, 부모역할에 대한 부정적인 시 

각으로 인해 자녀 없이 부부만으로도 가족이 

형성, 유지될 수 있다는 인식이 증대되고 있 

댜 이러한 현상은 저출산음 예방하기 위해서 

는 일과 가정생환의 양립이 잘 이루어지도록 

지원하는 정책도 중요하지만 젊은이들의 부모 

역할에 대한 궁정적 인 인식과 양육행동에 대 

한 보다 실질적인 교육 등을 통해 부모됩에 

대한 기피 현상음 감소시키는 방안에 대한 모 

색도 필요함을 시사한다. 

결혼과 부모역할에 대한 인식 형성은 자신 

이 태 어난 원가족의 영향력을 결코 무시할 수 

없댜 자녀는 부모의 부부관계와 부모역할을 

보면서 성장하고, 이러한 과정음 통해 결혼과 

부모됩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구축해나간다. 

이와 관련하여 부모의 부부갈등에 노출된 정 

도가 높은 자녀일수록 이성과의 친밀감을 형 

성하논데 어려움이 있었으며(정윤경, 김재업, 

2005), 부모의 부부갈등은 관찰 가능하기 때문 

에 자녀에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고 성인이 

되어서도 그들의 결혼생활에 영향을 미쳐 결 

혼생활이 안정적 이지 못한 것으로 보고하였다 

(황지인, 함경애, 천성문, 2014). 또한 아동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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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 부모의 애정은 청소년 시기의 가족 응집성 

음 통해 성인기의 관계만족도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친 반면, 소리 지르고 때리는 학대 

적인 부모역할은 성인기의 관계만족도에 직접 

적으로 부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연 

구(Hart Parade, Supple, & Helms, 2012)와 대학 

생들이 가족건강성 중 가족유대가 높음수록 

부모가 됩으로써 보상음 많이 받게 된다고 궁 

정적으로 인식한 연구(이선정, 2009)를 통해 

자녀의 결혼과 부모됩에 대한 원가족 영향력 

의 중요성음 재확인할 수 있었다. 

최근에는 아동학대와 가정폭력에 대한 문제 

의 심각성이 집자 드러나고 있는데, 이와 관 

련하여 보건부지부와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2018)에서 반표한 아동학대 행위자의 특성에 

의하면 '양육태도 및 방법 부족’이 전체의 

23%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으며 이외 

에도 부부 및 가족갈등(7.3%), 고리고 어릴 적 

학대경험(1.1%）이 제시되고 있다.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원가족의 갈등이나 학대 경 

힘 등은 부모역할에 대한 회의와 함께 부모역 

할에서 오는 스트래스에 대한 적절한 대처방 

법 부족으로 이어져 양육효능감이 감소하고 

결과적으로 출산음 기피하는 현상으로 이어질 

수 있음 것이댜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젊은이의 부모됩 결 

정에 대한 원가족의 영향력을 살펴보고자 한 

댜 특히 원가족의 영향력은 미혼 자녀가 어 

릴 적 학대를 직접적으로 경험한 것과 부모의 

부부폭력을 목격한 경험으로 측정하고자 한다. 

오늘날 아동학대 및 가정폭력의 심각성에 대 

한 사회적 관심이 증가하고 있으며, 관련 선 

행연구에서도 원가족에서 발생하는 학대경험 

의 부정적 인 영향력을 입증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백종립과 정익중(2013)은 과거에는 

자녀를 학대의 직접적인 피해자로 이해했다면 

최근에는 가정폭력의 직접적인 피해자인 동시 

에 부부폭력을 목격하는 경험에 의해서도 부 

정적인 영향을 받음 수 있는 간접적인 피해자 

라는 주장음 제시하고 있다. 가정 내에서 직 

간접적 폭력인 아동학대와 부부폭력 목격 경 

힘은 아동 청소년의 심리 정서적 반달에 부정 

적인 영향을 미치며(백종단 정익중, 2013; 신 

선인, 2008; 이은진, 안귀여루, 2016; 최장원, 

김희진, 2011; Haj-Yahia & Barga!, 2014), 아동 

기에 부모로부터의 학대와 같은 외상 경험이 

자녀의 전생애 반달이나 병리적 반달에 심각 

한 영향을 주었디召I지은, 황순백 이승부, 

2012; Davis, Petretic-Jackson, & Ting, 2001). 한 

편 안귀여루와 서경현(2007)은 성장기에 자신 

에게 직접 이루어진 폭력행동에 비해 부모 간 

에 반생한 폭력을 목격하는 것이 이후의 심리 

적 적응에 더 부정적 인 영향을 미친다고 하면 

서 간접적인 부부폭력 목격 경험의 심각성음 

언급하였댜 즉, 가정 내의 직간접적인 폭력이 

자녀의 반달과 고들의 이성관계 형성에 부정 

적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는 미혼남녀의 부모 

됩 결정에 관한 인식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 

음을 시사한댜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미혼 

자녀가 어릴 적 학대를 직접적으로 경험한 것 

과 부모의 부부폭력을 목격한 경험이 그들의 

부모됨 결정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가정한다. 

아동기 학대경험과 같은 원가족에서의 경험 

은 직접적으로 부모됨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자아특성 관련 변인이나 양육효능감 

등에 의해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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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학대경험은 자아특성 관련 변인에 영향 

음 미칠 수 있는데, 이에 대해 Lopez와 Heffer 

(1998)는 신체적 학대 경험은 성인기의 자기개 

님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으며, 추경 

진과 최종옥-(2015)은 반달적으로 취약하고 자 

이-(self)가 아직 형성되고 공고화되기 전인 아 

동기에 정서적 학대를 많이 경험할수록 고 후 

유증으로 자기체계 손상의 정도가 심각해진다 

고하였댜 

한편 개인의 자아특성 관련 변인이 부모역 

할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도 지속적 인 

관심 을 받고 있다(Buyukcan-Tetik, Finkenauer, 

Siersema, Vander Heyden, & Krabbendam, 2015). 

이와 관련하여 자아 통제가 이루어지면 관계 

향상음 위해 총동음 억제하고 상대방의 부정 

적 인 행동에 건설적으로 반응할 수 있으며 

(Vohs, Finkenauer, & Baumeister, 2011), 청 소년 기 

에 시신보호의 경험이 있었던 어머니 대상의 

연구에 의하면 자아통제력이 낮은 어머니는 

가족 갈등과 양육효능감 간에 부적 상관이 있 

었지만, 자아통제력이 높은 어머니는 유의미 

한 영향이 나타나지 않아 자아통제력이 가족 

갈등으로 나타나는 부담감을 감소시 킬 수 있 

는 주요 자원임을 확인하였디-(Casse, Finkenauer, 

Oosterman, Geest, & Schuengel, 2018). 또한 이 선 

정(2009)은 자아존중감이 낮음수록 부모가 됩 

으로써 대가를 많이 치른다는 부정적인 인식 

을 하논 경향이 있논 반면 놀은 자아존중갑은 

자신이 수행하려는 일에 대해 수용된다는 확 

신과 함께 부정적인 평가를 하지 않는 경향이 

있어 미래의 부모됨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인 

식을 덜 한다고 하였다 한편 Hardy, Soloski, 

Cole Ratcliff, Anderson과 Willoughby(2015)는 원 

가족 一 적 응적 과정 (adaptive processes) ---t 관계 

결과의 경로를 검토하면서, 적응적 과정으로 

관계 에 대 한 자기 규제 (relationship self-regulation) 

개념을 제안하였다. 관계에 대한 자기규제는 

부부관계를 유지하고자 각 파트너들이 노력하 

는 정도를 의미한다. 즉, 관계 향상음 위해 필 

요한 자기 변화를 하는 것으로 원가족에서 궁 

정적인 경험을 한 파트너는 궁정적인 가족관 

게 유지를 위한 노력이 고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본 연구에서는 자아특성 관 

련 변인으로 자아탄력성(ego-resilience)을 제안하 

고자 한댜 자아탄력성은 자아를 통제하고 회 

부하는 노력을 통해 스트래스 상황이나 위협 

적 환경음 극부하고 효율적으로 적응하도록 

하는 개념이다. 래질리언스(resilience)는 역경으 

로부터 다시 일어나 강해지고 자원음 더 풍부 

하게 할 수 있는 능력으로(Walsh, 1998), 개인 

내적인 보호요인이디僧]미지, 김종운, 2019). 

따라서 본 연구에서 사용하고자 하는 아동기 

학대와 부부폭력 목격과 같은 원가족에서의 

부정적인 경험은 자아탄력성에 부적인 영향을 

미치며, 고것이 다시 부모됩 결정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가정할 수 있다. 

부모의 양육효능감은 부모역할을 유능하고 

효과적으로 잘 수행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부 

모 자신의 평 가로(Suzuki, Holloway, Yamamoto, 

& Mindnich, 2009), 부모가 자녀의 성장과 발달 

에 궁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믿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양육효능감은 부모역할에 대 

한 적응을 돕고 자녀양육과 관련된 일반적이 

고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상황에서 어려움을 

관리하도록 동기를 제공하는 중요한 인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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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성으로 널리 인정 받아 왔디-(Jones & Pnnz, 

2005 ; Coleman & Karraker, 1998). 이 에 대 해 김 

수정(2016)은 현 시대의 한국이라는 문화적 맥 

락에서 양육효능감 변인은 부모들이 처한 현 

실적이고 상황적인 요소와 양육행동 간의 관 

게를 매개 혹은 중재하는 주요한 심리적 자원 

으로 기능한다고 하였다. Coleman과 Karraker 

(1998)는 양육효능감에 영향을 미친 부모의 과 

거변인으로 원가족에서 주된 양육자와의 애착 

음 제안했으며, 원가족과의 관계를 궁정적으 

로 인식하고 부모로부터 총분한 사랑을 받았 

다고 지각한 어머니들은 부모역할 수행에 자 

신감을 가졌으며(김수정, 2016), 원가족에게서 

받은 양육경험은 부모가 되어 자녀를 양육하 

는 태도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이진선, 정 

문자, 2007)를 통해 원가족에서의 경험이 부모 

역할에 자신감을 가질 수 있는 양육효능감에 

영향을 미치고, 이는 다시 자신의 부모됩 결 

정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가정할 수 있다. 이 

와 관련하여 권영 인(2014)은 자녀 양육 관련 변 

인들 중 실제적 예상 자녀수에 유의하게 관련 

된 변인은 자녀양육 가치관으로, 자녀를 낳고 

키우는 것에 대하여 궁정적 생각을 가질수록 

많은 수의 자녀를 갖기를 예상할 수 있다고 

하였댜 이를 통해 원가족에서 학대를 경험하 

고 부모의 부부폭력을 경험한 자녀는 부모로 

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자신의 역량에 의구심 

을 가질 확뮬이 놀으며, 이논 부모됩 걸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그러나 이와 관련된 직접적인 연구는 많이 부 

족한 편이다. 

한편 자아탄력성은 심리적 안녕감에 유의미 

한 직접적인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 임미 

지와 김종운(2019) 연구에 의하면, 연구대상의 

연령을 초월하여 자아탄력성이 높은 사람은 

새롭거나 위협한 상황에서 융통성 있고 효율 

적으로 적응하며 과제해결을 위한 총동 통제 

를 잘 하는 행동 특성음 가졌다. 이는 자아탄 

력성이 자녀양육 상황에 잘 대처할 수 있는 

양육효능감에 궁정적 영향을 줄 수 있음을 시 

사하며, 이에 대해 하쾌남(2016)은 남편과 부 

인 각자의 회부탄력성이 높음수록 각자의 양 

육효능감이 높다고 하였다. 

오늘날 저출산 예방을 위해 일과 가정생환 

의 양립 등을 지원하는 출산장려정책이 중요 

하게 제기되어 최근에는 부모가 되고자 결정 

하는 출산의사를 출산장려정책과 연관시킨 연 

구들(신지현, 2013; 신효영, 방은령, 2009; 이승 

주, 문승현, 2017; 이춘화, 2018)이 많이 실시 

되었댜 고러나 고동안 자녀출산 및 양육에 

필요한 경제적 지원과 일 · 가정양립에 초집이 

맞추어져 출산장려정책이 진행되던 프래임에 

서 벗어나 원가족의 직간접적인 학대경험, 자 

아탄력성, 고리고 양육효능감이 미혼남녀의 

부모됩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보는 

연구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고립에도 이와 관 

련된 연구는 찾아보기 힘들다. 따라서 본 연 

구에서는 출산율이 감소하고 아동학대의 심각 

성이 사회문제화 되는 현 상황에서 미혼남녀 

의 부모됩 결정에 대한 궁정적 인식에 영향을 

미치논 개인 및 가족 환경적 변인을 밝히보고 

자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미혼남녀의 아동기 학 

대와 부모의 부부폭력 목격 경험이 부모됨 결 

정에 영향을 미치는가를 살펴보고, 이러한 관 

계에서 자아탄력성과 양육효능감이 순차적으 



22 인간발달연구 

• 아동기 학대 강렁 
• 부부푹력 목격 경험 

(X) 

그림 1. 연구모형 

로 직렬매개하는 경로를 살펴보고자 한다. 본 

연구는 아동학대 및 가정폭력의 심각성음 재 

확인함으로써 학대 예방에 기여할 수 있으며, 

부모됩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과 가족적 

변인을 탐색하여 자녀출산 및 양육 정책 구상 

에 다양한 접근 방안을 모색한 수 있다는 집 

에서 언구의 의의가 있다. 

본 연구의 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미혼남녀의 아동기 학대 경험 

과 부모됨 결정 간의 관계에서 자아탄력성과 

양육효능감이 직렬매개 하는가? 

연구문제 2. 미혼남녀 의 부부폭력 목격 경 

험과 부모됨 결정 간의 관계에서 자아탄력성 

과 양육효능감이 직렬매개 하는가? 

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서울, 부산, 광주, 경기, 강원, 경 

북, 총북지역에서 학교 또는 직장음 다니는 

20-30대 미혼남녀 282명이 대상이며, 연구 대 

상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은 다음과 같디Q표 

1 찹조). 

성별은 남성 141명 (50.0%), 여성 141명(50%) 

이며, 연령대는 만 19-24세가 전체의 70.9%를 

차지하였으며, 25세 이상은 29.1%로 나타났다 

(평균 연령은 23.23, SD=4.45). 연구 대상의 직 

업은 대학생이 202명 (71.6%), 직장인은 65명 

(23%), 기타가 15명 (5 . 3%）이었댜 예비부모교육 

경험 이 없는 경우가 전체의 75.5%로 연구 대 

상의 대부분이 예 비부모교육을 받지 않았다. 

그리고 미래에 결혼생각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있다’가 65.6%, ‘없다'가 1%, ‘아직 잘 모르겠 

다’가 23 .8%로 나타났다. 

2. 연구도구 

아동기 학대 경험 

본 연구에서는 아동기 학대경험을 측정하 

기 위해 이주성(2005)의 아동기 피학대 경험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주성의 척도 중 신체학 

대 10문항, 정서 학대 9문항, 방임 9문항으로 

구성된 총 28문항을 본 연구에서 사용하였다. 

각 문항에 대해 ‘전히 없었다'(1집)에서 ‘일주 

일에 1회 이상'(5집)의 5집 Likert 척도에 반응 

하게 하여 각 문항에 체크한 빈도를 합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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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연구대상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구분 빈도(%) 

싶 

나F1 서 0 141 (50) 

여성 141 (50) 

언 

19 - 24세 200 (70.9) 

25 - 29세 49 (17.4) 

30 - 34세 27 (9.6) 

35 - 39세 6 (2.1) 

겹 

학생 202 (71.6) 

직장인 65 (23.0) 

기타 15 (5.3) 

학생 학력 

대학교 1 학년 3 (1.1) 

대학교 2 학년 105 (37.2) 

대학교 3 학년 41 (14.5) 

대학교 4 학년 43 (15.2) 

대학원 석사과정 4 (1.4) 

휴학중 6 (2.1) 

집잡인 고용산데 

정규직 42 (64.6) 

비정규직 21 (32.3) 

사업주 2 (3.1) 

접수를 산출하였다. 각 유형별 문항의 예를 

들면, 신체학대(예: "손으로 얼굴이나 머리, 뺨 

을 때린 적이 있었다")， 정서학대(예: "지나친 

기대와 관심으로 간섭하고 통제하며, 기대에 

미치지 못하면 비난하거나 화를 내셨다.”)와 

방임(예: "어떤 친구들과 무엇을 하며 지내는 

(N = 282) 

구분 빈도(%) 

직장인 학력 

고등학교 졸업 이하 3 (4.6) 

전문대 졸업 6 (9.2) 

대학교 재학 중 2 (3.1) 

대학교졸업 53 (81.5) 

대학원 졸업 1 (1.5) 

기타학력 

고등학교 졸업 이하 2 (14.3) 

대학교 재학 중 3 (21.4) 

대학교졸업 9 (64.3) 

예비포모교윤 겅험 

있다 69 (24.5) 

없다 213 (75.5) 

붓모님 결혼삼태 

_ 궂L-호1 207 (73.4) 

재훈 18 (6.4) 

사별 25 (8.9) 

이훈 18 (6.4) 

별거 3 (1.1) 

미래 경혼 생각 

있다 185 (65.6) 

없다 29 (10.3) 

아직 잘모르겠다 67 (23.8) 

지 관심이 없었다.”)이었으며, 접수가 높을수 

록 아동기 학대 경험이 많이 발생하였음을 의 

미한댜 본 연구에서 나타난 아동기 학대 경 

험 에 대 한 신뢰 도 Cronbach's 

나타났다. 

계수는 .87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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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의 부부폭력 목격 경험 양육효눕감 

본 연구에서는 부모의 부부폭력 목격 경험 어머니의 양육효능감을 측정하기 위하여 

음 측정하기 위해 이주성(2005)의 아동기 피학 Allen(l993)이 개방한 양육효능갑 척도(Parentmg 

대 경험 척도 중 부모 간 폭력 목격 10문항을 Efficency Scale: PES)를 번안하여 사용한 최선미 

사용하였댜 각 문항에 대해 '전혀 없었다'(1 (2015)의 척도를 사용하였다. Allen(l993) 척도 

집)에서 '일주일에 1회 이상'(5집)의 5집 Likert 는 만 3세부터 10세의 유아를 둔 어머니를 대 

척도에 반응하게 하여 각 문항에 체크한 빈도 상으로 제작되었으며, 양육효능감 자체를 측 

를 합하여 집수를 산출하였다. 이에 대한 문 정하고 있다는 집에서 본 연구에 사용하기에 

항의 예로는 '약집을 잡아 서로를 괴롭히는 적합한 도구이다. 또한 이 척도는 척도 개방 

말', ＇다치게 할 수 있는 물건을 던지는 행동’ 음 위한 연구에 의해 만들어져 보다 과학적으 

등이 있댜 본 연구에서 나타난 부모의 부부 로 만들어진 척도라 함 수 있디信]형성, 2002). 

폭력 목격 경험에 대한 신뢰도 Cronbach's 이 척도를 본 연구대상인 미혼남녀가 현재와 

계수는 .84로 나타났다. 미래 상황을 고려하여 부모역할을 수행하는 

자신의 모습을 가정하고 응답할 수 있도록 문 

자아탄력성 

자아탄력성은 신우열, 김민규, 김주환(2009) 

이 개방한 한국형 회부탄력성 지수 검사와 이 

척도를 대학생 에게 맞게 변형한 이유민(2014) 

의 척도를 시용하였댜 이 척도는 총 27문항 

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통제성 9문항(예: “나 

는 문제가 생기면 여러 가지 가능한 해결방안 

에 대해 먼저 생각한 후에 해결하려고 노력한 

댜")， 궁정성 9문항(예 : “나는 어 려운 상황이 

닥쳐도 모든 일이 다 잘 해결될 거라고 확신 

한댜")， 고리고 사회성 9문항(예: “나는 서로 

마음을 터놓고 애기할 수 있는 친구가 있다.”) 

의 3개 하위 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 

항의 응답은 '전히 그덩지 않다'(1집)에서 '매 

우 그렇다'(5점)의 Likert 척도로 되어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자아탄력성이 높음을 의미한 

댜 본 연구에서 나타난 자아탄력성에 대한 

신뢰도 Cronbach's 계수는 .85로 나타났다. 

항의 내용을 수정하였다. PES는 5개 하위요인, 

총 34문항으로 구성되 어 있다. “나는 내가 아 

이들을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잘 보여줄 수 

있댜"와 같은 사랑 3문항, “나는 아이의 행동 

음 적절하게 통제한다고 느낄 수 있다.”와 같 

은 통제 6문항, “나는 아이에게 내 감정음 잘 

전달할 수 있댜"와 같은 의사소통 10문항, 

“나는 내 아이를 잘 가르침 수 있다.”와 같은 

교육 4문항, “나는 내가 유능한 부모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와 같은 전반적 인 효능감 11 

문항 등 5개의 하위영역 총 34문항으로 이루 

어져 있다. 

각 문항의 응답은 '전혀 고렇지 않다'(1 집) 

에서 '매우 그덩다'(5집)의 Likert 척도로 되 

어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양육효능감이 

높음을 의미한다. 양육효능감의 신뢰도는 

Cronbach's 계 수가 .92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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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뭡 결정 

부모됩 결정에 관한 인식 척도는 도미향 

(2011), 박현욱-(2013) 척도 중 부모됩의 가능성 

및 부모됩에 대한 인식에 대한 문항 등에 기 

초하여 이에 대한 척도를 구성하였다. 이에 

해당하는 문항은 "부모가 될 가능성 이 있다.”, 

"어떠한 경우에도 부모가 될 가능성은 없댜", 

"부모가 되는 것은 내 인생에 있어 가치가 있 

는 일이라고 생각한다.”와 같은 총 5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의 응답은 '전혀 고렇 

지 않다'(1집)에서 '매우 고렇다'(5집)까지의 

Lkert식 척도로 되 어 있으며, 접수가 높음수록 

부모됩음 결정할 가능성이 많음을 의미한다. 

부모됩 결정의 신뢰도는 Cronbach's 계수가 

.71로 나타났댜 

3. 연구절차 

본 조사를 실시하기 전에 예비조사로 미혼 

남성과 미혼 여성 각 5명씩 총 10명을 대상으 

로 예비조사 설문지 문항의 내용을 검토하였 

으며, 고 결과에 근거하여 일부 문항 내용을 

수정하였댜 이렇게 완성된 본 조사 설문지와 

연구계획서, 설명문 및 동의서 등 관련 서류 

를 작성하여 생명윤리위원회(IRB: Institutional 

Review Board)에 2019년 3월 6일에 제출하였고, 

2019년 3월 19일에 승인을 받아 본 조사를 실 

시하였나 이때 언구 내상자논 언구목적 및 

대상자가 알아야 하는 사항 등을 적은 설명문 

을 읽고 동의하는 경우 동의서를 작성한 후 

설문조사에 응하는 과정으로 조사가 이루어졌 

댜 본 조사는 서울, 부산, 광주, 경기, 강원, 

경북, 충북지역에서 학교 또는 직장을 다니는 

20-30대 미혼남녀 300명이 대상이었으며, 이 

중 총 291부가 회수되었고, 수거한 설문지 중 

에서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미완료 및 불 

성실한 설문지 9부를 제외한 총 282부의 응답 

자료를 통계 분석에 사용하였다. 

4. 자료분석 

자료분석 은 SPSS 2l.O(IBM Co., Armonk, NY) 

과 AMOS 21.0(IBM Co., Armonk, NY) 프로고램 

음 사용하였댜 먼저 미혼남녀의 아동기 학대 

와 부부폭력 목격 경험, 자아탄력성, 양육효능 

감, 부모됩 결정 정도를 살펴보기 위해 기술 

통계분석과 빈도분석을 실시하였으며, 변인들 

간의 관계를 살펴보기 위해 상관관계 분석을 

실시하였다. 고리고 아동기 학대 경험과 부모 

됩 결정, 부부폭력 목격 경험과 부모됩 결정 

간의 각각의 관계에서 자아탄력성과 양육효능 

감의 역할을 확인하기 위해 SPSS Process 

Macro(Hayes, 2013) model 6를 사용하여 직렬매 

개 분석을 실시하였다. 마지막으로 간접효과 

의 유의성음 검증하기 위해 연구모형의 측정 

오차를 반영하는 부트스트래핑(bootstrapping)방 

법을 사용하였댜 고리고 Hayes(2013)는 Process 

Macro의 결과에 나타난 모든 효과는 표준화 

계수( ）보다 비표준화 계수(B)가 자료를 정확 

하게 반영한다고 제안하고 있음으로 이에 따 

라 본 언구에서논 모둔 효과를 비표준화 계수 

(B)로 보고하였다. 

m. 결과 및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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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초분석 

먼저 변인들의 평균을 살펴보면 아동기 학 

대 경험은 l.l7(SD= .24), 부부폭력 목격 경험 

은 l.20(SD= .34)로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고리고 자아탄력성은 3.6l(SD= .43), 양육효능 

감은 3.40(SD= .48), 부모됩 결정은 3.26(SD= 

.88)로 중간 수준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변인들 간의 상관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Pearson의 상관분석을 실시한 결과 미혼 

남녀의 아동기 학대 경험과 자아탄력성, 양육 

효능감 간에는 부적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rs = -.19~-.16, p < .01), 부모됩 

결정과는 유의미한 상관이 없는 것으로 나타 

났디{r = -.09, ns). 즉, 아동기 학대를 많이 경 

협한 미혼남녀는 낮은 수준의 자아탄력성과 

낮은 수준의 양육효능감을 갖는 것과 관련 있 

음을 의미한댜 고러나 미혼남녀의 아동기 학 

대 경험은 부모됩 결정과는 유의미한 관련이 

없었댜 매개분석을 위해 Baron과 Kenny(l986) 

는 상관관계를 제 1 선결조건으로 제시하고 

있으나, Hayes(2013)는 상관관계는 인과관계의 

표 2. 변인들 간의 상관관계와 평균, 표준편처 

변인 1 

1. 아동기 학대 경험 

2. 부부폭력 목격 경험 .80 
*** 

3. 자아단력성 -.16" 

4. 양육효능감 -.19 
** 

5. 부모됨 결정 -.09 

庫an 1.17 

2 

-.22 

-.20 

필요조건도 총분조건도 아님을 지적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독립변인과 종속변인 사 

이에 유의미한 상관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 

나 Hayes(2013)의 제안에 따라 직렬매개 효과 

(Model 6)를 검증하고자 한댜 

고리고 부부폭력 목격 경험과 자아탄력성, 

양육효능감, 부모됩 결정 간에는 모두 부적상 

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디衍 = -.22~-.13, p 

< .05). 이는 부부폭력 목격 경험이 많은 미혼 

남녀는 낮은 수준의 자아탄력성과 양육효능감, 

고리고 부모가 되지 않기로 결정하는 것과 유 

의미한 관련이 있음을 의미한다. 

또한 자아탄력성은 양육효능감, 고리고 부 

모됩 결정과 정적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 

으며 (rs = .55~.73, p < .001), 양육효능감도 

부모됩 결정과 정적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 

났다(r = .52, p < .001). 즉, 자아탄력성이 높 

은 미혼남녀는 높은 수준의 양육효능감과 부 

모됩음 결정하는 것 사이에 유의미한 관련이 

있으며, 또한 양육효능감이 높은 미혼남녀는 

부모됩음 결정하는 것과도 유의미한 관련이 

있음을 의 미한디Q표 2 찹조). 

(N = 282) 

3 4 5 

*** 

** *** 
.73 

* *** *** 
-.13 .55 .52 

1.20 3.61 3.40 3.26 

SD 0.24 0.34 0.43 0.48 0.88 

* ** *** p < .05. p < .01. p < .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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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아동기 학대 경험과 부모됨 결정과의 관 

계에서 자아탄력성과 양육효능감의 직렬매개 

효과 

미혼남녀의 아동기 학대 경험이 자아탄력 

성과 양육효능감을 거쳐서 순차적으로 부모 

됩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가를 알아보기 위해 

Process Macro 6 model을 환용하여 직 렬매 개 분 

석을 실시하였다. 이를 위해 미혼남녀의 아동 

기 학대 경험을 독립변인으로, 부모됩 결정음 

종속변인으로 설정한 후 자아탄력성음 제 1 

매개변인으로, 양육효능감을 제 2 매개변인으 

로 투입하였다. 고 결과 아동기 학대 경험은 

부모됩 결정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 

는 것으로 나타났디{B = -.33, ns). 고러나 자 

아탄력성과 양육효능감의 매개변인을 투입한 

결과, 미혼남녀의 아동기 학대 경험은 자아탄 

력성에 부적으로 영향을 미치고(B = -.28, p < 

.01), 자아탄력성은 양육효능감에 정적으로 영 

향을 미치며(B = .80, p < .001), 양육효능감은 

부모됩 결정에 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 

로 나타났디-<.,B = .49, p < .001). 즉, 미혼남녀 

가 아동기 학대를 많이 경험할수록 자아탄력 

성이 낮아지는 것을 의미한다. 고러나 자아탄 

력성의 수준이 높음수록 양육효능감의 수준이 

높아지며, 이는 부모됩음 결정할 가능성이 많 

음을 의미한댜 이때 아동기 학대 경험과 자 

아탄력성, 양육효능감이 부모됩 결정음 33.2% 

설 명 하는 것으로 나타났디-<.,F = 46.00(3, 278), p 

< .001)（표 3, 고립 2 찹조.)． 

한편 Bootstrapping 검증을 통해 총효과와 간 

접효과의 신뢰구간음 검증한 결과 표 4에서와 

같이 미혼남녀의 아동기 학대경험, 자아탄력 

성, 양육효능감이 부모됩 결정에 미치는 총효 

과는 신뢰구간에서 0을 포함하고 있어 유의미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디{,B = -.33, t = 

표 3. 아동기 학대 경험과 부모됨 결정과의 관계에서 자아탄력성과 양육효능감의 직렬매개 효과 (N = 282) 

95% CI 
종속변인 독립변인 B SE t F(df) R 

LL UL 

부모됩 결정 아동기 학대 경험 -.33 .22 -1.51 
2.28 

-.75 .10 .01 
(1, 280) 

자아탄력성 아동기 학대 경험 -2.64" 
6,99" 

-.28 .11 -.49 -.07 .02 
(1, 280) 

아동기 학대 경험 -.16 .08 -1.95 -.32 .00 167.06*** 
양육효능감 .55 

자아탄력성 .80 .05 17.65 *** .71 .89 (2, 279) 

아동기 학대 경험 .06 .18 .33 -.30 .42 

부모됨 결정 자아탄력성 .72 .15 4.88*** 
46.00*** 

.43 1.01 .33 
(3, 278) 

양육효능감 .49 .13 3.69*** .23 .76 

Note: CI=Confidence Interval; ll=Lower Limit; UL=Upper Limit 

'p < ,05, **p < ,01, ***p < ,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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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 49*** 

-.33 - .06, ns 

'p < .OS. "p < .01. '"p < .001. 

그림 2. 아동기 학대 경험과 부모됨 결정과의 관계에서 자아탄력성과 양육효능감의 직렬매개 효과 

표 4. 아동기 학대 경험과 부모됨 결정과의 관계에서 자아탄력성과 양육효능감의 간접효과 검증 

W =282) 

95% CI 
B SE t 

LL UL 

총효과1) -.33 .22 -1.51 -.75 .10 

직집효과 .06 .18 .33 -.30 .42 

간접효과 

전체 -.39 .11 -.64 -. 19 

x-M1-Y -.20 .08 -. 37 -.08 

x-M2-Y -.08 .05 -. 19 .00 

x-M1-M2-Y -.11 .05 -. 23 -.03 

Note: Cl=Confidence Interval; ll=Lower Limit; Ul=Upper Limit 

X: 아동기 학대 경험, Ml: 자아탄력성, M2: 양육효능감, Y 부모됨 결정 

-1.51, llS, 95% CI {-.75, .10]) . 그러나 미혼남녀 3. 부부폭력 목격 경험과 부모됨 결정과의 관 

의 아동기 학대 경험이 자아탄력성과 양육효 계에서 자아탄력성과 양육효능감의 직렬매개 

능감을 거쳐 부모됨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간 효과 

접효과는 유의 미한 것으로 나타났디{B = -.11, 

95% CI {-.23, -.03}). 

1) 총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경우에도 

간접효과가 유의미하게 나타날 수 있디{Hayes, 

2013). 

부부폭력 목격 경험과 부모됩 결정 간의 관 

게에서 자아탄력성과 양육효능감의 직렬매개 

효과를 분석한 결과 먼저 부부폭력 목격 경험 

이 부모됩 결정에 미치는 영향은 유의미한 것 

으로 나타났디-<.,B = -.33, p < .05). 고러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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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 사이에 자아탄력성과 양육효능감을 매개변 .80, p < .001). 고리고 양육효능감은 부모됩 

인으로 투입한 결과 부부폭력 목격 경험이 부 결정예 정적으로 영향을 미쳤디-<.,B = .49, p < 

모됩 결정예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 .001). 즉, 미혼남녀가 부부폭력 목격 경험이 

났디{,B = .01, ns). 고러나 부부폭력 목격 경험 많음수록 자아탄력성이 낮아지는 것을 의미한 

은 자아탄력성에 부적으로 영향을 미치며(B = 다. 고리고 자아탄력성 수준이 높음수록 양육 

-.28, p < .001), 자아탄력성은 양육효능감에 효능감 수준이 높아지며, 부모됩 결정음 궁정 

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디-<.,B = 적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때 부부 

표 5. 부부폭력 목격 경험과 부모됨 결정과의 관계에서 자아탄력성과 양육효능감의 직렬매개 효과 

W = 282) 

95% CI 
종속변인 독립변인 B SE t F(df) R 

LL UL 

부모됩 결정 부부폭력 목격 경험 * 
4,53' 

-.33 .16 -2.13 -.63 -.03 .02 
(1, 280) 

*** 
13.93 

자아탄력성 부부폭력 목격 경험 -.28 .08 -3.73 
*** 

-.43 -.13 .05 
(1 , 280) 

부부폭력 목격 경험 -.06 .06 -.99 -. 17 .06 163.98 
... 

양육효능감 .54 
자아탄력성 .80 .05 17.44 ... .71 .89 (2, 279) 

부부폭력 목격 경험 .01 .13 .07 -.25 .27 
45.95 

... 
부모됨 결정 자아탄력성 .72 .15 4.86 ... .43 1.01 .33 

(3, 278) 
양육효능감 .49 .13 3.67 ... .23 .75 

Note: Cl=Confidence Interval; ll=Lower Liinir; Ul=Upper Liinir 

*p < .05. ** p < .01. ... p < .001. 

- 28倉** 49"' 

- 33 ' - .01 , ns 

p < .OS. "p < .01. '"p < .001. 

그림 3. 부부폭력 목격 경험과 부모됩 결정과의 관계에서 자아탄력성과 양육효능감의 직렬매개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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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부부폭력 목격 경험과 부모됨 결정과의 관계에서 자아탄력성과 양육효능감의 간접효과 검증 

95% CI 
B SE t 

LL 

총효과 -.33 .16 -2.13 * -.63 

직집효과 .01 .13 .07 -.25 

간접효과 

전체 -.34 .09 -.53 

X----->Ml----->Y -.20 .06 -.34 

X----->M2----->Y -.03 .04 -.11 

X----->Ml----->M2----->Y -.11 .04 -.20 

Note: CI=Confidence Interval; ll=Lower limit; Ul=Upper limit 

X: 부부폭력 목격 경험, Ml: 자아탄력성, M2: 양육효능감, Y: 부모됩 결정 

폭력 목격 경험과 자아탄력성, 양육효능감은 

부모됩 결정음 총 33.2% 설명하는 것으로 나 

IV. 논의 및 결론 

{N = 282) 

UL 

-.03 

.27 

-.18 

-.09 

.03 

-.04 

타났다(표 5, 고립 3 찹조.)． 본 연구는 출산율이 감소하고 아동학대의 

한편 Bootstrapping 검증을 통해 총효과와 간 문제집이 심각해지는 오늘날 미혼남녀의 아동 

접효과의 신뢰구간음 검증한 결과 표 6에서와 기 학대 및 부부폭력 목격 경험과 부모됩 결 

같이 미혼남녀의 부부폭력 목격 경험, 자아탄 정 간의 관계에서 자아탄력성과 양육효능감이 

력성, 양육효능감이 부모됩 결정에 미치는 총 순차적으로 직렬매개하는 경로를 분석하고자 

효과와 간접효과 모두 신뢰구간 0을 포함하지 아동기 학대와 부부폭력 목격 경험이 부모됩 

않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결정에 미치는 직접효과와 간접효과를 검증하 

즉, 미혼남녀의 부부폭력 목격 경험이 부모됩 였다. 20-30대의 미혼남녀 282명이 연구대상이 

결정예 영향을 미치는 총효과는 B = -.33 (t 었으며, 자료를 분석하여 얻어진 결과에 대한 

= -2.13, p < .05, 95% CI {-.63, -.03}）로 나타 요악과 논의는 다음과 같다. 

났으며 부부폭력 목격 경험이 자아탄력성과 첫째, 미혼남녀의 아동기 학대 경험과 부모 

양육효능갑을 동해 부모됩 결정에 간접적으로 됩 결정 간의 관계에서 자아탄력성과 양육효 

영향을 미치는 직렬매개의 간접효과 역시 유 능감의 직렬매개효과에 대해 살펴보았다. 우 

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디{B = -.11, 95% 0 선, 아동기 학대 경험은 부모됨 결정에 직접 

{-.20, -.04}). 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그러나 자아탄 

력성과 양육효능감을 매개변인으로 투입한 결 

과 미혼남녀의 아동기 학대 경험은 자아탄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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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에 부적으로(B = -.28, p < .01), 자아탄력성 

은 양육효능감에 정적으로(B = .80, p < .001), 

양육효능감은 부모됩 결정에 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디-<.,B = .49, p < .001). 

즉, 아동기 학대 경험은 부모됩 결정에 직접 

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고 자아탄력성과 양 

육효능감을 순차적으로 매개하여 부모됩 결정 

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직렬매개효 

과를 검증하였다. 이는 미혼남녀가 아동기 학 

대를 많이 경험할수록 자아탄력성이 낮아지는 

것을 말한댜 고러나 자아탄력성의 수준이 높 

음수록 양육효능감 수준이 높아지며, 이는 다 

시 부모됩 결정에 대한 궁정적 인식에 영향을 

미침을 의미한다. 이와 관련된 직접적인 연구 

는 없어 본 연구결과를 선행연구와 비교하는 

것은 어렵지만 일부 변인들 간의 관계에 대한 

결과를 통해 논의를 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미혼남녀가 아동기 학대를 많이 경험 

할수록 자아탄력성이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난 

결과는 아동기에 부모로부터의 학대와 같은 

외상 경험이 전생애 반달이나 병리적 반달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으로 보고한 

권지은 등(2012)의 결과, 고리고 아동기의 신 

체적 학대와 정서적 학대는 성인기의 자기개 

님에 부정적 영향을 미쳐 자기체계 손상정도 

가 심각해진다는 결과(추경진, 최종옥, 2015; 

Lopez & Heffer, 1998)와 일치 한댜 또한 학대 

경험 자체의 뭍제보다 학내로 인해 주위와 상 

호작용하는 개인의 특성에 영향을 미쳐 부적 

옹과 내적인 문제를 일으킨다는 이영웅(2011) 

의 결과와도 연관된다. 따라서 자아를 통제하 

고 회복하는 노력을 통해 스트레스 상황이나 

위협적 환경을 극복하고 효율적으로 적응하도 

록 하는 개념인 자아탄력성도 아동기 학대 경 

힘에 의해 영향을 받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 

댜 즉 아동기에 학대가 반생하는 가정에서 

성장한 자녀는 합리적 설명이 주어지지 않은 

재 이루어지는 여러 유형의 학대를 경험하면 

서 스스로가 고러한 환경음 극부하기 힘들다 

는 생각을 하게 되고 결과적으로 자아를 통제 

하고 회부하는 노력을 하지 않음 가능성이 높 

음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또한 미혼남녀의 자아탄력성이 고들의 양육 

효능감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본 연 

구 결과는 부모의 회부탄력성이 높음수록 양 

육효능감이 높은 것으로 보고한 박현숙(2017), 

하쾌남(2016)의 연구와 일치한다. 또한 양육스 

트래스가 유방되는 상황에서 자아탄력성 수준 

이 높은 부모들은 낮은 부모들에 비해 자아통 

제조절 및 적응능력이 높아 양육스트래스에 

대해 궁정적인 적응을 보여준다는 고해진 

(2005)의 결과와 연관된다. 이는 자아탄력성이 

양육효능감에 영향을 주어 결과적으로 양육스 

트래스에 잘 대처할 수 있었으리라 생각한다. 

한편 양육효능감이 부모됩 결정에 영향을 

미친다는 본 연구 결과와 관련된 직접적인 연 

구를 찾기는 어려웠다. 고러나 출산인식(자녀 

가치관)이 출산할 자녀 수에 궁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제시한 도미향(2011)의 연구와 

어머니의 양육효능감과 자녀에 대한 정서적 

가치관, 사회적 가치관과 정적 상관이 있논 

반면, 부담적 가치관과는 부적 상관이 있다고 

한 박수빈과 김희화(2012)의 연구, 그리고 자 

녀를 낳고 키우는 것에 대한 궁정적 생각을 

가질수록 많은 수의 자녀를 갖는 것으로 예상 

한 권영 인(2014) 연구에 의해 뒷받침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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댜 이는 자녀양육에 대한 자신감을 가진 미 

혼남녀는 자녀에 대한 가치관이 궁정적으로 

작용하여 부모됩음 결정할 가능성이 보다 많 

음을 의미한댜 

이러한 결과들을 통합해서 살펴보면 결과적 

으로 미혼남녀의 아동기 학대 경험은 자아탄 

력성에 부적 영향을 미쳤다. 고러나 개인 내 

적인 보호요인인 자아탄력성 증진 등을 통해 

양육효능감 형성음 지원하고, 양육효능감 증 

진은 부모됩 결정에 대한 보다 궁정적인 인식 

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둘째, 부부폭력 목격 경험과 부모됩 결정 

간의 관계에서 자아탄력성과 양육효능감의 직 

렬매개 효과를 분석한 결과 먼저 부부폭력 목 

격 경험이 부모됩에 미치는 영향은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디-<.,B = -.33, p < .05). 이러한 

결과는 부부가 서로 언어적, 신체적 폭력을 

사용하여 갈등을 해결하면 자녀의 반달에 심 

각한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이은진과 안귀 

여루(2016)의 연구와 관련이 있다. 즉, 자녀가 

부모의 부부폭력을 목격한 경험은 부부관계와 

부모역할에 대한 이미지 형성에 부정적 영향 

음 미치며, 이는 부모됩음 결정할 가능성이 

적음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특히 아동기 학 

대 경험은 부모됩 결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 

치지 못한 반면 부부폭력 목격 경험이 부모됩 

결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본 연구결과는 

내학생 자녀가 성장기에 직접 부모로부터 받 

은 폭력 경험에 비해 부모 간에 발생한 폭력 

을 목격하는 것이 이후의 심리적 적응에 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안귀여루와 서경현 

(2007)의 연구와 관련된다. 

그러나 이들 사이에 자아탄력성과 양육효능 

감을 매개변인으로 투입한 결과 부부폭력 목 

격 경험이 부모됩 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디-<.,B = .01, ns). 고러나 부부폭 

력 목격 경험은 자아탄력성에 부적으로(B = 

-.28, p < .001), 고리고 자아탄력성은 양육효 

능감에 정적으로(B = .80, p < .001), 양육효능 

감은 부모됩 결정에 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B = .49, p < .001). 즉, 미혼 

남녀가 부모의 부부폭력을 목격한 경험이 많 

음수록 자아탄력성 낮아졌다. 고러나 이 때 

자아탄력성 수준이 높음수록 양육효능감의 수 

준이 높아지며, 이는 다시 부모됩 결정에 대 

한 궁정적 인식에 영향을 미침을 의미한다. 

결과적으로 부부폭력 목격 경험은 자아탄력성 

과 양육효능감을 순차적으로 매개하여 부모됩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직렬매 

개효과를 검증하였다. 

자녀가 부모의 부부폭력을 목격한 경험이 

미혼남녀의 자아탄력성에 부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결과는 과거에는 자녀를 학대 

의 직접적인 피해자로 이해했다면 최근에는 

아동학대의 직접적인 피해자인 동시에 부부폭 

력을 목격하는 경험에 의해서도 부정적인 영 

향을 받음 수 있는 간접적인 피해자라는 주장 

음 제시한 백종립과 정익중(2013)의 설명에 의 

해 뒷받침된다. 한편 아동기 학대경험과 부부 

폭력 목격 경험 간에 상관이 높은 것으로 나 

타났논데(r = .80, p < .001), 이러한 걸과논 

대학생이 인식한 부모의 폭력 경험과 아동기 

폭력 경험은 유의한 상관이 있다고 한 김은주 

와 조경미(2011)의 연구와 일치한다. 따라서 

다양한 종류의 폭력이 중복 발생한 경우 폭력 

상황과 관련하여 주변 사람들이 관계되고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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녀의 자기 비난과 이어져 상황 자체에 대한 

판단이 어 렵 다는 Finkelhor, Ormrod와 Turner 

(2007)의 연구, 아내구타 가정의 자녀는 부모 

간 폭력의 목격과 신체적 학대 경험으로 인하 

여 외현화 및 내재화 문제에서 모두 심각한데 

특히 사고의 문제, 우울/불안 등의 내재화 문 

제가 더욱 심각하다고 한 신혜섭(2000)의 연구 

와도 연관된댜 즉, 가정 내 직간접적 폭력인 

아동학대 및 부부폭력 목격 경험 모두는 자녀 

의 우울 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 

며, 결과적으로 자아탄력성에도 부적으로 영 

향을 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본 연구결과는 아동기 

학대와 부부폭력 목격 경험이 자아탄력성에 

부적으로, 고리고 자아탄력성이 양육효능감에 

정적 영향을 주는 순차적인 매개를 통해 부모 

됩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간접효과가 있는 것 

으로 검증되었다. 자아탄력성과 양육효능감이 

아동기 학대 및 부부폭력 목격 경험과 부모됩 

결정 사이에서 영향력을 나타내는 매개변인이 

라는 결과는 과거에 행해진 학대 및 부모의 

부부폭력에 직접적인 개입을 하는 것이 아니 

라, 비교적 개입이 가능한 자아탄력성 증진 

및 양육효능감 형성에 중접을 두는 것이 필요 

함을 의미한댜 즉, 미혼남녀의 부모됩 결정에 

대한 보다 궁정적인 인식 형성음 위해 양육효 

능감을 증진시키고, 이를 위해 스트래스 상황 

에서 개인 스스로 자아를 통제하고 회복할 수 

있는 능력인 자아탄력성을 개발하는 것이 중 

요함을시사한다 

이러한 결과는 직간접적으로 학대를 경험한 

미혼남녀의 치료 및 교육 프로그램 개발에 활 

용될 수 있다 특히 아동기 학대와 부부폭력 

목격 경험이 자아탄력성에 부적 영향을 미친 

다는 결과를 통해 학대의 부정적인 영향력을 

확인하였는데, 이런 악순환적인 고리를 끊기 

위해서는 아동학대 및 가정폭력 예방 교육 등 

음 통해 폭력의 반생을 감소시키는 것이 우선 

시되어야 할 것이다. 고리고 직간접적 학대가 

이루어져 개인의 자아탄력성이 낮아진 경우에 

는 자아탄력성 회부음 위한 개인 및 집단 상 

담, 고리고 교육프로고램에의 찹여를 독려하 

여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자아탄력성이 양육 

효능감에 영향을 미치고, 양육효능감은 다시 

부모됩 결정에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를 통해 

궁정적인 자녀가치관 형성과 양육효능감을 증 

진시킬 수 있는 방안에 대한 모색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결혼과 부모됩음 고민하는 미혼남 

녀를 대상으로 자녀양육에 대한 자신감과 가 

족 간 유대감 향상 및 사회에서 자녀양육을 

지지하고 있음을 알리는 보다 전문적인 예비 

부모교육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 고리고 이러 

한 교육을 중, 고등학교 및 대학교에서 실시 

하는 것은 물론 지역사회의 건강가정지원센터 

나 육아종합지원센터를 통해 지속적으로 이루 

어지도록 하는 예비부모교육 개방 및 실시 관 

련 전문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한편, 부모됩 결정에 

대한 궁정적 인식 형성음 위해서는 자녀의 가 

치를 높일 수 있는 방안 수립도 함께 이루어 

질 필요가 있냐 이에 내해 깁나영 등(2010)은 

자녀가 있음으로 해서 부모가 느끼는 인생의 

가치, 행복감과 기쁨 등이 다른 경제적 비용 

보다 앞선다는 인식의 변화가 필요하고, 이를 

위해서는 육아와 교육비용에 대한 사회 분담 

등의 다양한 지원과 더불어 홍보나 캠페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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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해 자녀의 가치를 중요시하는 사회 분위기 

조성에도 보다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 

다고 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와 논의를 토대로 정리한 제 

한집과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대상의 아동기 학대와 부부폭력 

목격 경험의 평균은 각각 1.17과 1.20으로 직 

간접적인 학대가 적은 집단이다. 특히 전체 

대상자 중 71.6%가 학생으로 구성되는 등 비 

임상군 집단음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변인 

간 관계를 설명하는데 한게가 있음 수 있다. 

또한 아동기 학대와 부부폭력 목격 경험이 자 

아탄력성과 양육효능감을 매개로 부모됩 결정 

에 영향을 미치는 간접효과가 크지 않았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학대를 심각하게 경 

협한 임상집단음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하는 

등 반부연구를 통해 직렬매개효과를 검증하는 

것이 이 분야의 연구결과 축적에 기여할 수 

있음 것이댜 둘째, 연구대상자의 설문조사 응 

답에서 사회적 바람직성이 영향을 미쳤을 가 

능성음 간과해서는 안 된다. 회상의 방식음 

사용하여 아동기 학대와 부부폭력 목격 경험 

음 물어본 것은 실제 경험과 차이가 있음 수 

있댜 즉, 학대 경험이 있더라도 여러 가지 이 

유로 있는 고대로 학대를 보고하지 않았음 가 

능성도 있음 수 있으므로 이에 관한 후속연구 

에서는 사회적 바람직성음 함께 측정하여 결 

과의 타당성을 확인하논 것이 필요하다. 셋째, 

본 연구에서 측정한 부모됨 결정에 대한 인식 

은 미혼남녀의 실제 자녀출산으로 이어져 부 

모가 되는 것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이러한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아동기 학대와 

부부폭력 목격 경험이 직접적으로 미혼남녀의 

부모됩 결정에 영향을 미치기 보다는 자아탄 

력성과 양육효능감을 순차적으로 매개한 후에 

부모됩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본 연구결과는 비록 학대를 직, 간접적으로 

경험한 사람일지라도 자아탄력성과 양육효능 

감을 향상시킬 수 있는 내용으로 보다 체계적 

이고 전문적인 상담 및 예비부모교육을 실시 

한다면 고들의 부모됩 결정에 대한 인식음 궁 

정적으로 변화시키는데 기여할 수 있음을 입 

증하였댜 학대의 직, 간접적 경험과 자아탄력 

성, 양육효능감, 고리고 부모됩 결정간의 관계 

를 함께 다룬 연구가 거의 없는 가운데 본 연 

구는 이들 변인들을 함께 통합적으로 고려하 

였댜 특히 정부 주도의 출산장려정책 방향이 

고동안 자녀출산과 양육에 대한 경제적 지원 

과 일 · 가정양립에만 집중하였다면, 이제는 

개인의 내면적인 특성 및 가족 환경적 변인 

등 다양한 접근 방안을 시도하는 것이 필요 

함을 제시하였다는 집에서 본 연구의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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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sequential mediation effects of ego-resilience and 

parenting self-efficac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experience of child abuse and spou~al violence witnessing, and 

decisions of parenthood among unmarried men and women 

Jun, Eun Da 

Dept. of 01i[<l & Familr StuJies, School of Human Ecology, 'J11e C,atholic University of Korea. 

Tllis study aimed tu examine 쩌1etl1er the experience 야 dlild abuse :md of v.'irnessing sp\)\1sal violence has 

an effect on the Jecision ()f parenth(J여 am()ng unmarried men ai1<l w(Jmen, anJ to clarify the sequential 

mcdiati1遠 ctkct of ego-res山cncc and parenting scll~cfticacy in such a rclatio11Ship. Two hundred and 

eighty냐wu unm:lfried men and women completed a question따re about d꼬Id abuse, spousal viulem:e 

wic11essing, ego-res,licncc、 parcncing scff-cfticacy, and parenthood dccisio11S. Data v.-'Crc analyzed co assess the 

찌nennal mediation etfetts betv.-·een the V,lfiables using SPSS Process .l:vfa,w m여cl 6, The roult 江e & 

foll()ws. First, child abuse inJirectly ha<l an influence on parei1th<퍼 decisions through the sequential 

mcdiati1ig effects of ego-resilience and parencing sell~efticacy. Second, spol1Sal violence wicncssing had a 

dirett 떄1uence on p,1Ienthuud decisiuru,, lluwever, when 퍼&ng ego-resilience and parenting self-efficacy tu 

the rmxlel, spousal violence witnessing ha<l an influetJCe on parentl1()(i<l Jecisi()ns thr()ugh the sequential 

mediating e恥:rs of e距u-roiIienc 퍼 p,1Ienting self-efficacy. n후 finding, show the importance of 

relatively highly organized. preliminary parental education that place.,, more ernpha,is on the development 

of ego-resilience and tl1e fonnation of parenting sclt~cfficacy, in order co co11Struct positive pcrccpcio11S of 

the p紅entho여 deti퍄iuru, of 11[l따mied men and women. 

&yu'()1述 child ab1/J.C, spot/J4l uolCI1C¢ Ultt1astt1g, ego-rcs1ltCt腐 PdnI1tlng selj-tfJtc¢iq', 4ectJ1011 oj P¢tItnthood 


